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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xual knowledge, HPV knowledge, and HPV vaccine 

acceptance of health and non-health-related 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subjects were 103 

mal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or non-health-related departments at two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area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cluding 

sexual knowledge, HPV knowledge, and HPV vaccine acceptance using an online survey from June 

to August 2022.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linear 

regression using the SPSS statistics version 22.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only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between health and non-health-related male 

undergraduate students (t=3.936, p<.001), but not HPV knowledge and HPV vaccine acceptance. In 

addition, sexual knowledge of health and non-health-related male undergraduate student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HPV knowledge (t=5.337, p<.001). Therefore, a university education 

encompassing sexual and HPV knowledge for male undergraduate students should be done 

regardless of the major. Future studies with representative populations and application of sexual 

and HPV education for male undergraduate student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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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을 규명하고

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2개 대학의 보건 및 비보건 계열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03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

에 관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온라인 서베이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 22.0 버전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s,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과 달

리,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36, p<.001). 그리고 보

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이 HPV 지식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t=5.337, 

p<.001). 그러므로 남자대학생을 위한 성 지식 및 HPV 지식을 포함한 대학교육이 전공과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남자대학생에게 성 지식 및 

HPV 관련 교육을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성 지식, HPV 지식, HPV 백신, 대학생,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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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이하 HPV)는 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

는 성 전파성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HPV는 위험도에 따라 양성 질환을 유

발하는 저위험 유형과 자궁경부암 등의 암 질환이나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고위험 유형

이 있다(Belani et al., 2014). 특히 HPV 감염은 남성에서도 생식기 사마귀, 음경암, 항문암 등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ani et al., 2014).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7년부터 여성이 성 접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HPV 백신접종

을 권장하고 있으며 2016년 6월부터 가다실과 서바릭스에 대해 무료접종을 위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품목으로 심의 의결한 바 있다(Park & Jang, 2017). HPV 선별 검사 및 백신은 생식

기 사마귀를 포함한 HPV 관련 암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HPV 백신을 통한 HPV 감

염의 예방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활동이 많

은 20대 초·중반의 여성은 물론 남성도 HPV 백신을 통한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Choi & Kim, 2016; Park & Park, 2012). 특히 남성의 경우는 HPV 감염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권고되는 검사방법이 없어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에 성 관계를 통해 여성에게 

HPV를 전파시키고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Pitts et al., 2009). 이렇듯 HPV 

감염은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의 노력을 통해 예방됨을 고려해 볼 때 남성의 HPV 백신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국외에서는 남성의 HPV 지식과 HPV 백신접종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반면에 국내

에서는 여성 대상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집단의 남성을 대상으로 HPV 지식과 

HPV 백신수용성에 관한 반복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Choi & Kim, 2016; Park & Park,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HPV 백신에 대한 지식 수준은 

성별, 교육수준, 성 관계 경험, 성 관련 매체 이용 경험, 콘돔 사용 등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학력, 경제적 수준, 부모님의 백신접종에 대한 인지 수준, 암 가족력, HPV 교육 참여 등이 

HPV 백신접종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Heckman et al., 2012; Kim, 2011; Park 

& Jang, 2017; Shin & Choi, 2010). 

그리고 일반적으로 HPV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HPV 백신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lcomb et al, 2004; Kim, 2011; Park & Jang, 2017; Park & Park, 2012). 다수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HPV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HPV 지식과 HPV 백신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HPV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HPV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였다(An & Park, 2019; Kw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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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Park & Jang, 2017).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HPV 

지식과 함께 HPV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 태도, 행위 실천, 그리고 자녀를 포함한 타인에게 

HPV 접종 권유 의사 등을 내포한 개념으로서 HPV 백신수용성에 대한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는 성장단계에 따라 성에 대한 개인

의 가치관과 사회적 성 인식, 태도 변화 등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HPV 감염이 성 접촉을 매개로 하는 성 전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인 만큼 HPV 백신

접종은 근본적으로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비교적 이

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자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발달과업 중 이성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친밀성을 이루는 시기이다(Jung et al., 2008). 이 시기에 대학생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은 올바른 성 지식은 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변화를 통해 올

바른 성 경험을 유도하고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Shin & Choi, 2010). 하지

만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행동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대학생의 혼전 성관계

가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피임도구의 사용 등에 대한 성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가 증가해 왔고 성 관련 건강문제로 인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Sohn & 

Chun, 2005; Song & Chae, 2010). 하지만 최근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바라보면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에 이어 창의적 융합인재 개발에 대한 역량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Ko & 

Lee, 2020; Yang et al., 2019).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인 성으로의 광

범위한 개념을 포함한 정규적인 성교육 등 평생학습 관점에서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위

한 보다 폭넓은 대학교육이 요구된다(Shin et al., 2020).

성 지식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심리적 특성 등의 성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관

한 지식을 포함한다(Ho, 2009). 이러한 성 지식은 개인의 성 행동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 요

인이며, HPV 지식과도 상관성이 있다. 다만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수준이 여학생과 비교해 

낮은 편이며 성 관련 매체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성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 다양한 성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Choi & Kim, 2016; Ho, 2009; Shin et al., 2020). 특히 HPV 감염이 여

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한 건강문제인 만큼 남자대학생이 정규 대학교

육 과정에서 성 지식, HPV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HPV 감염예방

을 위한 건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HPV 지식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HPV 백신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 교육 내용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규명하기 위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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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을 규

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S시(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인 E 대학, G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

생을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의 보건계열(간호학과, 응급구조학

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및 비보건계열(컴퓨터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시

각디자인학과, 체육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자대학생이다. 본 연구에서 보건 및 비

보건계열의 선정기준은 선행연구(Yu, 2009)에 근거하여, 보건계열의 경우 대학 졸업 후 보건

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취업이 가능한 전공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총 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으

며 이 가운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03부의 설문을 최종 분석

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나이, 학년, 종교, 한 달 평균 수입, 여자 형제 유무, 이성교제 경

험, 성 경험, 콘돔 사용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나. 성 지식

성 지식은 Jeon et al.(2004)이 개발한 성 지식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생식생리(8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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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성 심리(3문항), 임신(8문항), 피임 및 낙태(5문항), 성병 및 에이즈(10문항), 성 폭력(1문

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정답인 경우에 1점, 오답이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하며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고 35점으로 총점이 높을

수록 성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85(Jeon 

et al., 200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다. HPV 지식

HPV 지식은 Kim & Ahn(2007)이 개발한 HPV 지식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2문항), HPV의 증상 범위(2문항), 저위험성과 고위험성의 구분(3문항), 

잠복기/예후/면역성과의 관련성(2문항), 호발 연령(1문항), 전염경로(2문항), 검사와 진단(3문

항), 예방과 치료(4문항), 및 선천성 감염(1문항)에 대한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정답인 경우에 1점, 오답이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에 0점으로 처리하며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고 2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HPV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87(Kim & Ahn, 2007)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라. HPV 백신수용성

HPV 백신수용성은 대상자가 HPV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는지에 대해‘예’또는

‘아니오’의 이분 척도로 측정하고, HPV 백신접종을 주변에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예’,‘아니오’또는‘모르겠음’으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S시(수도권) 소재의 4년제 대학인 E 대학, G 대학에 재

학 중인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형 온라인 구글 서베이를 통해 자료수집 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가 성 관련 민감한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편안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

공한 후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을 진행하였고 대상자가 언제든지 설문 작성

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대상

자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충분히 안내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본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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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변수는 

기술통계로, 보건 및 비보건계열에 따른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은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보건 및 비보건계열에 따른 성 지식이 HPV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회귀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대상자는 보건계열 51명, 비보건계열 52명이

며, 나이는 각각 평균 21.88세, 23.06세였다. 학년은 보건계열의 경우 3학년 18명(35.3%), 1학

년 14명(27.5%), 4학년 10명(19.6%), 2학년 9명(19.6%) 순이었고, 비보건계열의 경우 3학년 18

명(34.6%), 4학년 16명(30.8%), 2학년 11명(21.2%), 1학년 7명(13.5%) 순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각각 36명(70.6%), 39명(75.0%)으로 가장 많았고, 한달 평균 수입은 50만원 초과가 각각 16명

(31.4%), 27명(51.9%)으로 높은 순위였다. 대상자 가운데 여자 형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5명(49.0%), 32명(61.5%)이었고, 성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32명(62.7%), 33명(63.5%)

이었으며,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4명(86.3%), 41명(78.8%)이었

다.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일반적 특성은 모두 동질하였다(p>.05).  

변수 범주
M±SD / 빈도(%)

t (p)
보건(N=51) 비보건(N=52)

나이(세) 21.88±2.69 23.06±2.30 2.384(.109)

학년

1학년 14(27.50) 7(13.5) 1.701(.092)

2학년 9(17.6) 11(21.2)

3학년 18(35.3) 18(34.6)

4학년 10(19.6) 16(30.8)

종교

기독교 10(19.6) 5(9.6) .917(.316)

천주교 4(7.8) 6(11.5)

불교 1(2.0) 2(3.8)

무교 36(70.6) 39(75.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0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2.No.1.

2. 보건 및 비보건계열에 따른 변수 차이

보건 및 비보건계열에 따른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에 대한 차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은 보건계열의 평균이 26.61±4.63점으로 비보건계열의 

평균인 22.19±6.6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936, p<.001). 성 지식의 하부요인 가운데 생

식생리(t=2.649, p=.010), 임신(t=4.609, p<.001), 성병 및 AIDS(t=3.466, p=.001)에서 보건 및 비

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HPV 지식 평균 점수는 보건계열이 5.16±3.02점, 

비보건계열 4.17±3.54점으로 성 지식과 비교하여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며, 하부 요인 가운

데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t=2.289, p=.024)에서만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HPV 지식(t=0.687, p=.494), HPV 백신수용성 가운데 HPV 백신접종행위(t=.845, 

p=.400)와 HPV 백신접종 권유 의사(t=.424, p=.672)는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한달 평균 수입(원)

10만원 이하 8(15.7) 10(19.2) 1.328(.187)
1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1(21.6) 3(5.8)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16(31.4) 12(23.1)

50만원 초과 16(31.4) 27(51.9)

여자 형제 여부
있음 25(49.0) 32(61.5) 1.275(.205)
없음 26(51.0) 20(38.5)

이성교제 경험
있음 39(76.5) 12(23.1) .054(.957)
없음 12(23.5) 40(76.9)

성 경험
있음 32(62.7) 33(63.5) .075(.941)
없음 19(37.3) 19(36.5)

콘돔 사용 여부
있음 44(86.3) 41(78.8) .989(.325)
없음 7(13.7) 11(21.2)

변수 범주(문항 수)
M±SD / 빈도(%)

t
보건(N=51) 비보건(N=52)

성 지식

전체(35) 26.61±4.63 22.19±6.60 3.936***

생식생리(8) 6.76±1.18 5.96±1.84 2.649*

성 심리(3) 2.65±.56 2.48±.67 1.367

임신(8) 6.22±1.43 4.65±1.97 4.609***

피임 및 낙태(5) 3.82±1.05 3.54±1.18 1.293

성병 및 AIDS(10) 6.37±1.96 4.88±2.37 3.466**

성 폭력(1) .78±0.42 .67±.47 1.268

<표 2> 보건 및 비보건계열에 따른 변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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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비교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을 비교한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

다. 성 지식 문항 가운데 ‘임신 기간 동안 태아는 난소에서 자란다(t=4.104, p<.001)’, ‘여

성이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t=3.956, 

p<.001)’를 포함하여 총 13문항에서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5). 

HPV 지식

전체(20) 5.16±3.02 4.71±3.54 .687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2) .75±.59 .48±.58 2.289*

HPV의 증상범위(2) .67±.68 .56±.70 .801

저위험성과 고위험성의 구분(3) .16±.54 .21±.50 -.532

잠복기/예후/면역성의 관련성(2) .51±.64 .46±.64 .381

호발연령(1) .39±.49 .37±.49 .277

전염경로(2) 1.41±.70 1.23±.83 1.196

검사와 진단(3) .12±.38 .21±.57 -.978

예방과 치료(4) .96±.80 1.10±.98 -.770

선천성 감염(1) .20±.40 .10±.30 1.434

HPV 백신수용성
백신접종행위

1회 이상 접종함 40(78.4) 37(71.2) .845

접종한 적 없음 11(21.6) 15(28.8)

백신접종에 
대한 권유의사

주변에 권유함 7(13.7) 14(26.9) .424

주변에 권유하지 않음 29(56.9) 19(36.5)

모르겠음 15(29.4) 19(36.5)
* p<.05, ** p<.01, *** p<.001

문항
빈도(%) M±SD

t정답률
(N=103)

보건
(n=51)

비보건
(n=52)

총 평균
(N=103)

1. 자위행위는 건전한 운동을 통해 
줄일 수 있다.

72(69.9) .73±.45 .67±.47 .70±.46 .575

2. 음경이 자극되어 커지는 것을 
사정이라 한다.

83(80.6) .90±.30 .71±.46 .81±.40 2.502*

3.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월경 전 
11~18일 경이다.

42(40.8) .39±.49 .42±.50 .41±.49 .316

4. 임신부가 매독에 걸리면 태아에
게도 전염될 수 있다.

65(63.1) .78±.42 .48±.51 .63±.49 3.336**

5. 성병이 있는 경우 임신이 안된
다.

86(83.5) .88±.33 .79±.41 .83±.37 1.284

<표 3>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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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경혈은 질을 통해서 나온다. 82(79.6) .86±.35 .73±.45 .80±.41 1.673

7. 여성은 최초의 성교에서 출혈이 
없을 수 있다.

83(80.6) .86±.35 .75±.44 .81±.40 1.450

8. 몽정은 허약한 남성들에게만 나
타난다.

95(92.2) .94±.24 .90±.30 .92±.27 .703

9. 난자는 1달에 1개씩 생성된다. 67(65.0) .80±.40 .50±.51 .65±.48 3.386**

10. 먹는 피임약은 난소에서 배란
이 되지 않게 하여 임신을 예
방하는 방법이다.

55(53.4) .59±.50 .48±.51 .53±.50 1.089

11. 성교 직후 질 세척을 함으로써 
정자가 질 속으로 운동해 들어
가는 것을 막아 피임을 할 수 
있다.

65(63.1) .55±.50 .71±.46 .63±.49 1.715

12. 임신기간 동안 태아는 난소에
서 자란다.

66(64.1) .82±.39 .46±.50 .64±.48 4.104***

13. 매독균은 인체 밖으로도 생존 
가능하다.

20(19.4) .24±.43 .15±.36 .19±.40 1.038

14. 임질에 감염된 첫 증상으로 남
자의 경우 요도부의 통증을 느
낀다.

35(34.0) .35±.48 .33±.47 .34±.48 .276

15. 월경기간 중에 성교를 하면 임
신이 된다.

43(41.7) .45±.50 .38±.49 .42±.50 .678

16. 분만 시 아기는 엄마의 요도를 
통해서 나온다.

82(79.6) .84±.37 .75±.44 .80±.47 1.169

17. 정자와 난자는 자궁에서 수정
된다.

34(33.0) .49±.51 .17±.38 .33±.47 3.590**

18. 정자는 1회 사정 시 1개 배출
된다.

94(91.3) .96±.20 .87±.35 .91±.28 1.731

19.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
된다.

93(90.3) .98±.14 .83±.38 .90±.30 2.717**

20. 몽정은 신체적으로 매우 해롭
다.

97(94.2) .98±.14 .90±.30 .94±.24 1.675

21. 월경주기는 보통 28~30일 정도
이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97(94.2) 1.00±.00 .88±.32 .94±.24 2.579*

22.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
은 또 다시 걸리지 않는다.

90(87.4) .90±.30 .85±.36 .87±.33 .847

23. 매독은 키스나 수혈로 전염될 
수 있는 성병이다.

43(41.7) .43±.50 .40±.50 .42±.50 .281

24.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가
장 먼저 몸을 씻고 안정을 취
해야 한다.

75(72.8) .78±.42 .67±.47 .73±.45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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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HPV 지식 비교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HPV 지식을 비교한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

다. HPV 지식 문항 가운데 ‘HPV는 자궁경부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t=2.734, p=.007)’, 

‘콘돔은 HPV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t=3.485, p=.001)’의 총 2문항에서만 보건 및 비보

건계열의 평균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1). HPV 지식에 관한 총 20문항 가운데 정답

률이 50% 이상인 문항은 ‘HPV는 자궁경부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 ‘HPV는 성 전파성 

질환 중 하나다’, ‘HPV는 성적 접촉과 관련된 질병이다’, ‘HPV는 백신으로 예방될 수 

있다’의 총 4문항이었다. 

25. 폐경기 이후는 임신이 불가능
하다.

78(75.7) .82±.39 069±.47 .76±.43 1.559

26. 임신초기(2~3개월)에 약을 잘
못 복용하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85(82.5) .94±.24 .71±.46 .83±.38 3.206**

27. AIDS는 모기 등의 곤충에 의
해 감염될 수 있다.

47(45.6) .61±.49 .31±.47 .46±.50 3.175**

28. 성병은 증세가 저절로 사라지
면 완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82(79.6) .88±.33 .71±.46 .80±.41 2.187*

29. 인공유산은 자궁에 손상 (예, 
천공)을 일으킬 수 있다.

67(65.0) .76±.43 .54±.50 .65±.48 2.458*

30. 피임은 성관계 후에 하는 것이 
좋다.

95(92.2) .98±.14 .87±.35 .92±.27 2.226*

31.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
을 예방할 수 있다.

97(94.2) .94±.24 .94±.24 .94±.24 .024

32. 자위행위는 비정상적인 행위이
며 건강에 좋지 않다.

97(94.2) .96±.20 .92±.27 .94±.24 .812

33. 콘돔을 사용하면 조루증에 걸
릴 위험이 높다.

88(85.4) .88±.33 .83±.38 .85±.35 .792

34. AIDS 감염자와의 키스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51(49.5) .53±.50 .46±.50 .50±.50 .684

35. 여성이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
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
가 나올 수 있다.

60(58.3) .76±.43 .40±.50 .58±.50 3.956***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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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문항
빈도(%) M±SD

t정답률
(N=103)

보건
(n=51)

비보건
(n=52)

총 평균
(N=103)

1. HPV는 자궁경부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

53(51.5) .65±.48 .38±.49 .51±.50 2.734**

2. 저위험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발
생시키지 않는다.

8(7.8) .06±.24 .10±.30 .08±.27 .703

3.  HPV는 거의 무증상이다. 31(30.1) .29±.46 .31±.47 .30±.46 .149

4. 고위험 바이러스는 생식기 주변에 
사마귀를 만든다.

4(3.9) .02±.14 .06±.24 .04±.19 1.000

5. 저위험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이형성
증을 만든다.

7(6.8) .08±.27 .06±.24 .07±.25 .414

6. HPV는 성 전파성 질환 중 하나다. 61(59.2) .61±.49 .58±.50 .59±.49 .316

7. HPV는 구강, 호흡기와 눈의 영역에 
감염시킬 수 있다.

32(31.1) .37±.49 .25±.44 .31±.47 1.341

8. 콘돔은 HPV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
다.

10(9.7) .00±.00 .19±.40 .10±.30 3.485**

9. HPV는 성적 접촉과 관련된 질병이
다.

75(72.8) .80±.40 .65±.48 .73±.45 1.723

10. 잠복기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다. 40(38.8) .41±.50 .37±.49 .39±.49 .479

11. 남성의 경우에도 HPV가 생식기암
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검사
가 필요하다.

6(5.8) .04±.20 .08±.27 .06±.34 .812

12. 일단 HPV가 발병하면 치료하지 않
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17(16.5) .12±.33 .21±.41 .17±.37 1.284

13. 만일 면역력이 좋으면 HPV가 저절
로 사라진다.

10(9.7) .10±.30 .10±.30 .10±.30 .032

14. HPV는 자궁경부세포학 Pap 검사에
서 발견된다.

5(4.9) .02±.14 .08±.27 .05±.22 1.352

15. 성적으로 활동적인 여성은 HPV 검사
를 매년 받아야 한다.

6(5.8) .06±.24 .06±.24 .06±.24 .024

16. 현재 HPV는 약물과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16(15.5) .18±.39 .13±.35 .16±.36 .582

17. 임신한 여성이 HPV에 감염되었다
면 제왕절개를 통해 신생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15(14.6) .20±.40 .10±.30 .15±.35 1.434

18. 외음부 주변에 사마귀가 자주 발생하
여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10(9.7) .10±.30 .10±.30 .10±.30 .032*

19. HPV는 백신으로 예방될 수 있다. 63(61.2) .67±.48 .56±.50 .61±.49 1.131

20. HPV는 주로 중년인 폐경기에 발생
한다.

39(37.9) .39±.49 .37±.49 .38±.49 .277

<표 4>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HPV 지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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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이 HPV 지식에 미치는 영향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이 HPV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이 HPV 지식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t=5.337, p<.001). 

변수 B SE t p

HPV 지식
.253 .047 5.337 <.001

R=.469, R2=.220, Adjusted R2=.212, F=28.483, p<.001

<표 5>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이 HPV 지식에 미치는 영향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HPV 지식 및 HPV 백신수용성을 파

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주제는 문화, 사회, 시대 등에 따른 성에 대한 차이와 변화에 

따라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생물학적 성에 초점

을 두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성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한 성교육에 대한 대학생

의 요구도에 부합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Shin et al., 2020).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은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대학생의 성 지식 평균은 보건계열이 26.61±4.63점, 비보건계열이 22.19±6.60점으로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 태도, 행동과 성교육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Jeon et 

al., 2004)에서 대학생의 성 지식 평균인 25.39점(100점 만점의 환산 평균 시 72.54점)과 비교

해 볼 때 보건계열은 선행연구결과에서의 평균보다 높았지만 비보건계열은 보다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지식에 관한 하부 요인 가운데 생식생리, 임신, 성병 및 AIDS 관련 

요인에서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매독균은 인체 밖으로도 생존 

가능하다’, ‘임질에 감염된 첫 증상으로 남자의 경우 요도부의 통증을 느낀다’ 문항을 

포함한 성병 및 에이즈 관련 요인에서 정답률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Jeon et al.(2004)의 연구에서 하부 요인 가운데 성병 및 에이즈 관련 요인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항목은 유소년 시기부터 반복적으로 제공받아왔던 일

반적인 성교육 내용의 범주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에 의해 습득되어지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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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대학생의 HPV 지식은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 지식

이 HPV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HPV 

지식의 전체 평균은 최저 0점부터 최고 20점까지 범위 가운데 각각 5.16±3.02점, 4.17±3.54

점으로 성 지식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Choi & Kim, 2016)에

서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 각각의 HPV 지식 평균이 4.15±3.08점, 2.58±2.82점으로 

두 계열 모두 유사하게 낮아 일치하였다. 다만 본 결과는 두 계열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던 선행연구와는 상이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HPV 지식과 비교하여 성 지식 수

준이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1980년대 이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영향이 있다(Jeon et al., 

2004). 이에 비해 HPV 지식의 경우에는 훨씬 늦은 2007년부터 여성이 성 접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HPV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사회적 개입과 2016년부터 HPV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품목으로 심의 의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Park & Jang, 2017). 

특히, HPV 지식에 관한 총 20문항 가운데 정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은 ‘HPV는 자궁경

부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 ‘HPV는 성 전파성 질환 중 하나다’, ‘HPV는 성적 접촉과 

관련된 질병이다’, ‘HPV는 백신으로 예방될 수 있다’의 총 4문항에 그쳤고, 하부 요인 

가운데 HPV와 자궁경부암의 관련성 요인에서만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이는 간호학 전공 및 타 전공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HIV 지식을 확인한 선행연구

(Kim & Ahn, 2007)에서 정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이 본 연구에서의 정답률이 높았던 4문항

을 포함하여 총 9문항으로 보다 많았고 간호학 및 타 전공 간 비교 시 전체 20문항 가운데 

4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HPV 감염과 자궁경부암과의 관련성

을 포함해 전염경로, 예방과 같이 성 건강과 관련된 대중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대학생

이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인 경우에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선행연구

(Choi & Kim, 2016)에서 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경우에 학과 수업을 통해, 비보건계열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 인터넷이나 TV 등의 매체를 통해 HPV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계열의 경우도 전공과 교과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과 수업에서 제공된 HPV 

관련 지식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대표성을 가진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HPV 지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전공 간 차이를 규명하고 HPV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남자대학생의 HPV 백신수용성은 보건 및 비보건계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부적으로 본 결과에서는 HPV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경우는 보건과 비보건계열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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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78.4%), 37명(71.2%)이었으며 주변에 HPV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없거나 모

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4명(86.3%), 38명(73.0%)이었다. 특히 선행연구(Choi & Kim, 

2016)에서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의 67.1%가 HPV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했고 99.3%가 HPV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

대학생의 29.5%만이 HPV 백신접종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PV 백신접종의

향에 대한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생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그리고 본 결과는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Belani et al., 

2014)에서 HPV 백신수용성이 83%~98%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었다. 다

만 본 결과에서 HPV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경우가 보건과 비보건계열이 각각 78.4%, 

71.2%인 것과 비교하여 주변에 HPV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86.3%, 73.0%이었다. 선행연구(Belani et al., 2014; Choi & Kim, 2016)에 

따르면 HPV 백신접종의 저해 요인은 HPV 백신접종 시기, 방법, 효과 등에 대한 정보 부족, 

HPV 백신의 잠재적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걱정, 비용 등이었고, 촉진 요인은 의료진의 

권고와 HPV 백신에 대한 지식임을 알 수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Belani et al., 2014; Choi 

& Kim, 2016; Holcomb et al., 2004; Kim, 2011; Park & Jang, 2017; Park & Park, 2012)에서 

HPV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HPV 백신접종률이 높았던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대상자의 

HPV 지식이 성 지식과는 달리 다소 낮은 수준인 점이 HPV 백신수용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는 선행연구(An & Park, 2019; Kim & Park, 2010; Kwan et al., 2011; 

Park & Jang, 2017)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에서 HPV 관련 교육이 

HPV 지식과 HPV 백신수용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토대로 HPV 지식 향상을 위

한 성장단계별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의 

대상자 특성과 HPV 교육 경험 등에 대한 차이 등을 고려하기 어려워 신중하게 비교 및 해

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 및 비보건계열을 대표하는 표본을 모집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전체 모집단의 지식이나 태도 변화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연

령,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보다 많은 수의 보건 및 비보건계열 남자대학

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 HPV 지식에 대한 교육 후 HPV 검진, HPV 백신접종 등의 건강행위

를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가 학생 신분

인 점을 고려하여 성 경험과 콘돔 사용 여부 등과 같이 성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솔

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상자가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추후 연구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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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피임도구 사용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항에서 각각의 독립된 응답자료

를 수집하기보다는 설문 문항 간 연결성을 고려한 배치 및 설문지 구성을 통해 측정의 신뢰

도를 높일 것을 제언한다. 또한, HPV 백신은 여성에게만 필요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남성

의 HPV 관련 감염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필수적

이다. 즉 성 지식, HPV 지식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성장단계에 적합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자대학생의 대학 내 성교육과 관련된 반복적인 실태 조사와 효과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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